
납중독과 어린이 건강 

                                   

                                <한국일보(덴버) 2003 년 10 월 29 일자 /이향섭 (US EPA- Region 8)> 

이곳 연방 환경청 제 8 지역청에서 근무하다 보니, 모르고 지내던 건강관련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납성분이 해롭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로운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었다. 어린시절에 다른 

마을에서 경운기가 가끔씩 오곤 했는데 우리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기계가 신기해서 경운기 뒤를 졸졸 따라 다니곤 했다. 당시 경운기에서 나던 

기름냄새가 그렇게 좋게 느껴졌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납이 든 휘발류를 사용했을 

것이란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  

 

납이 유해 중금속이라는 사실을 모르던 시절에는 여러가지 생활용품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납을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페인트, 게솔린, 수도배관시설, 식료품용 

켄을 들 수 있다. 페인트에 납 안료를 섞음으로써 착색력과 내구성을 높이고 

게솔린에는 녹킹현상을 막는데 납이 사용되었다. 납성분이 유해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활용품에 대한 납사용을 규제해오고 있지만 오래전에 지어진 집에 

칠해진 페인트나 당시에 설치된 수도시설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납에 대한 노출은 특히 6 세이하의 아이들에게 해롭다고 한다. 질병통계 및 

예방센터(Centers for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미국 어린이 22 명중 1 명꼴로 

혈중 납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아이들이 납성분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학습장애, 발육부진, 활동과다, 청력불균형, 심지어는 두뇌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다행히 조기에 납중독을 발견한다면 납성분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의료처치를 함으로써 납중독에 의한 영향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미연방 환경청에서 권유하고 있는 몇가지 납중독 방지 혹은 예방대책에 대해 

살펴보자 . 첫째 아이들에게 점검을 받게하라는 것인데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아이라도 혈중 납농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테스트해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테스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 분, 결과가 나오는데도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어디에서 점검받을 수 있는지는 주치의나 지역 의료기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둘째, 납성분 페인트의 위험을 알고 대비하라는 것이다. 1960 년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집들과, 심지어 1978 년까지 지어진 상당수의 집들에 납성분이 든 

페인트를 사용했다고 한다. 납성분페인트를 사용했더라도 상태가 좋아서 껍질이 

벗겨지거나 먼지가 일지 않는다면 보통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벽이나 창문틀을 빨거나 씹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작은 조각의 납성분 

페인트라도 먹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째 납성분 페인트가 칠해진 집을 수리하거나 새로 단장할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작업중에 먼지가 많이 일고, 오랫동안 집안에 먼지가 

남아 가족들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의심이 갈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집에 납성분페인트가 사용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 다음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안전한 기술과 장비를 갖춘 사람들에게 의뢰해 수리 혹은 개조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들 특히 어린아이나 임산부는 작업이 끝나고 청소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곳에 거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째 마시는 물에도 납성분이 들어 있을수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우물물이나 수도물은 납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집안에서 사용된 배관시설에 

납성분이 들어있는 장치를 사용했다면 이를 통해 납이 배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물에 납성분이 들어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테스트를 하는 것이 

유일하다.  참고로 1986 년과 1988 년에 공공 수도시설과 생활용수 및 비생활용수의 

수도배관시설에 납이든 파이프나 땜납, 기타 부속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수도물의 납성분은 끓인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한편 샤워를 한다고 

몸에 흡수되는 것도 아니다. 수도물은 수도가 낡은 것일 수록, 물이 따뜻할 수록, 

그리고 산성일 수록 납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납성분이 

수도물에 들어 있다고 생각되면 마시는 물이나 음식을 만드는 물, 그리고 분유를 탈 

때 쓸 물은 찬문을 쓰고, 물을 받기전, 특히 몇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물을 받을 

경우에는 15 내지 30 초 정도 흘려 보낸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납을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갈아 입고 

샤워를 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철분과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며, 흙보다는 

잔디에서 놀게 하라고 권유한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 청결을 

유지하고, 놀고난 뒤나 음식을 먹기전 손을 씻는 다거나 하는 청결한 생활 습관을 

아이들이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아는 것이 병이란 말도 있긴 하지만 

알고 대처할 수 있다면 더욱 현명한 일일 것이다. 위의 권고사항들을 실천한다면 

아이들과 가족들을 납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세한 문의는 http://www.epa.gov/lead 를 방문하거나 전화 1-800-227-8917 로 문의 

바랍니다>    


